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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젠더갈등으로대두된기업의위기상황에서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들의

정체성대립과이에따른주제와귀인양상의변화를파악하고자했다. 이를위해

2021년일어난GS25의남성혐오논란사례에초점을맞춰해당사안이남초커뮤

니티와여초커뮤니티에서각각어떠한주제적특성으로다뤄지는지13,319건의댓

글을수집해토픽모델링으로분석했다. 우선, 댓글의주제적특성을포착하여젠더

갈등맥락에서의안티-페미니즘주제와페미니즘주제로구분한결과, 커뮤니티의

집단정체성은GS25 위기와관련한담론의젠더편향성과조응하고있음을확인했

다. 즉, 커뮤니티에서 집단 정체성은댓글을통해재확인되고강화되며젠더갈등

이슈에대한댓글로배타적담론을형성한 것이다. 또한, 위기에대한책임귀인을

추론하여커뮤니티에서어떠한귀인양상이펼쳐지는지탐색한결과기업에대한책

임추궁의내러티브가남녀대결과혐오의서사로변화했음을발견했다. 젠더화된

온라인커뮤니티에서귀인이어떻게분화하는지에따라기업위기가집단정체성에

따른갈등양상으로변모한것이다. 나아가, GS위기의원인을기업에내재한문제

로여기는내부귀인이젠더갈등의내러티브에묻히게되며상대적으로GS25에대

한책임공방이사그라들었다는점또한밝혀냈다. 본연구의결과는기업입장에서

위기를대처하기위한전략수립에필요한근거를제공하고, 학술적으로는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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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정체성의대립이책임귀인과어떠한관계를맺는지분석하여관련논의확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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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5월, GS25와관련한사회적논란이발생했다. GS25의광고포

스터에남성혐오(이하남혐) 이미지가사용됐다는의혹이제기되어온라

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젠더갈등이슈가불거지며결국젠더갈등이기

업의위기로까지발전된것이다. 해당논란과관련해일부남성들은페미

니스트디자이너의의도적인작업이라는주장을펼쳤고, 이에대해여성

단체에서는 이 논란이 남성들의 과도한 해석이자 오히려 여성혐오(이하

여혐)의방증이라고주장했다. 논란은불매운동으로까지이어져GS25의

브랜드 평판이 저하되었다(남주현, 2021). 광고 포스터로 촉발된 젠더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적으로 발현되어 해당 이슈가 기업

위기로까지확산되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 그렇다면젠더갈등이사회

적 논란으로 발전되어 기업의 위기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

티는구체적으로 어떠한역할을 한것일까? 본 연구는 GS25의 위기 사

례처럼젠더갈등으로나타난기업의위기는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형

성된 이슈 대결과 귀인 양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증적으

로분석하고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같은 목적 또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한 사람들

이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 활동의 장소를 의미

한다(Fernback & Thompson, 1995).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정치나

사회문제들에대해토론을하기도하고 “정서적지지를얻을수있는” 기

회를제공받는다(김효숙, 2020). 즉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들은다양한

사회적상호작용을통해정체성을협상하고집단의식을형성하는셈이다.

특히, 커뮤니티의구성원들은게시물과 이에대한댓글로표출되는집단

의견을중심으로정체성을협상하고공유하며, 정서적유대를통해강한

결속력을확인하기도한다. 이과정은댓글과같은짧은텍스트를통해서

도가능한데정체성형성을촉발하는정서적유대가특정한언어적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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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확인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Bucholtz & Hall, 2005). 나아가

이렇게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형성하고 공유한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

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는 타자를 만들어낸다(Tajfel &

Turner, 1986). 그리고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화된의식은내집단편향과외집단배척으로 발전되며, 커뮤니티사

용자들의언어역시이러한정체성의형성과대립을반영하게된다(나은

영·차유리, 2012; 이신행, 2021).

온라인공간에서는집단의규범이나정체성을보다극화해서지각하

고여기에쉽게동조하는경향이생긴다(나은영, 2006). 개인의정체성이

몰개성화되기쉬운인터넷의익명성구조는집합적일체감과동질감의형

성을촉진하기때문이다(이은주, 2008). 더욱이이렇게형성된커뮤니티

내에서발생하는담론은확증편향에따라집단중심의사고와태도를강

화하는방식으로진화해가며내집단과외집단의구별은물론대립과적의

를 촉진한다(양혜승, 2018). 이 현상은 반향실(echo chamber) 효과로

설명할수있는데, 동질의신념을공유하는사람들끼리나누는정보와의

견의교류는기존의생각과믿음을증폭하고강화시키는방식으로작동하

기때문이다(Sunstein, 2007). 또한내집단의식과일체감강화를통한

정체성 확인은 외집단에 대한 구별짓기와 대립으로도 수행될 수 있다

(Klein, Spears, & Reicher, 2007). 결국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확

인되고 강화되는 집단 정체성은 결국내집단편향과 외집단 배척으로 특

징되는내러티브로발현되게되며댓글은이러한커뮤니티의정체성을보

여주는 사회적 산물이 된다(Rains, Kenski, Coe, & Harwood,

2017). 김수아와 이예슬(2017)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젠더 편향적 정체

성을 고찰하며 집단 내에서 공유된 내러티브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때

내러티브는집단의식이표현되는방식을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

안을이해하고대하는지를보여주는이야기의의미구조로정의하고있다

(Stapleton&Wil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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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젠더 갈등 이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 정체성과 대립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례를 제공한다. 안티-페미니즘과 페미니즘 담론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형성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

이다(김수아, 2015). 여혐 담론이 젠더화된 온라인 공간의 정체성 충돌

과집단역학에중요한역할을수행함에따라남성중심커뮤니티의공유

된 내러티브를 생성하며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

(backlash) 차원에서의페미니즘과여성인권신장에대한담론이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김수아·이예슬,

2017). 그러나남녀간대립과갈등이어떻게온라인커뮤니티차원에서

발현되고있는지에대해실증적으로파악한연구는부족하다. 또한온라

인커뮤니티의정체성이여초혹은남초커뮤니티로규정되는데있어방

문자혹은가입자의성별비율을고려할뿐, 구성원들의정체성과시각이

남성혹은여성위주로구성되어있는지를분석해그차이를확인한시도

는미진한형국이다. 남성 위주의커뮤니티(이하남초커뮤니티)와여성

중심의커뮤니티(이하여초커뮤니티)가통상의인식으로는쉽게구별되

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이러한관념이실재하는것인지에대해객관적

으로검증될필요가있다. 나아가커뮤니티구성원들의댓글로드러나는

이슈에대한시각의차이와정체성대립이온라인공간에서의젠더갈등

으로나타나는집단역학을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다.

또한본연구는젠더갈등에기인한커뮤니티의정체성대립이기업

위기에 대한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내러티브를 공유하며

해당 사안을 이해하고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는 GS25 사례에서

나타났듯젠더갈등문제의원인과책임소재를따지는귀인에도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댓글을통해 나타나는커뮤니티의정체성은젠더갈등

이촉발된문제를이해하고이에대한태도를결정하기위한인과추론의

내러티브에반영된다는것이다. 결국젠더갈등으로번진기업의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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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대결양상을띠게된온라인커뮤니티의정체성대립으로촉발된것

이며, 여기에는구성원들의위기에 대한귀인이중요하게작용했음을의

미한다.

귀인이론에따르면귀인이란사건이나행동의원인혹은의도를추

론하는것으로, 이과정에서개인은위기의원인또는책임을외재적 요

인에서 찾거나 아니면 내재적 요인에서 찾아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Kelly &Michela, 1980; Weiner, 1985a). 문제는커뮤니티이용자

들이공유된정체성으로말미암아특정이슈에대한귀인인식을집단적

으로표출한다는것이다. 더욱이온라인커뮤니티는반향실효과로확증

편향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로서 남녀 대립과 갈등의 내러티브로 사건

에 대한 귀인 인식이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강화되고 증폭된다. 상술한

GS25에대한불매운동은문제의원인을기업에내재한문제로인식하는

안티-페미니즘(anti-feminism) 내러티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

로퍼져나간사례다. 즉젠더이슈에서커뮤니티가가진본연의정체성이

게시글과 댓글에서 젠더 담론을 구성함에 있어 재확인되고 강화되어

GS25의위기를확산시킨것이다.

이처럼 기업 위기의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안에 대한 관점

과태도가 집단적으로형성되는장이라는점에서 중요한의미를지닌다.

더욱이위기에대한사람들의인식을귀인이론으로파악하는시도는기

업에게있어해당이슈의현황포착과변화예측에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온라인커뮤니티와젠더갈등에대한기존연구는혐오담론의형성과정

과 발전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김감미·이지은·김연수·김희선·김

성진, 2019; 김수아·이예슬, 2017; 김지혜·이숙정, 2017; Farrell,

Fernandez, Alani, &Novotny, 2019), 온라인커뮤니티에서나타나

는귀인인식에기초하여기업의위기가어떻게발생하고심화되는지실

증적으로분석한연구는부족하다. 특히커뮤니티의정체성이위기관련

귀인에서어떤역할을수행하며그결과댓글로표현되는공유된내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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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형성하는지에대한검토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 젠더갈등이

온라인커뮤니티간에어떠한양상으로발현되어귀인양상에영향을미

치는지파악하는것은기업위기를해결하는데중요한단초를제공할수

있음에도말이다.

이에본연구는젠더갈등으로대두된기업의위기상황에서커뮤니

티이용자들의정체성대립과이에따른댓글의주제적특성을포착하고

자한다. 구체적으로GS25 사례에초점을맞춰해당사안에대한커뮤니

티의반응과인식은물론사건에대한귀인양상을살펴보고자관련게시

물의댓글을수집해토픽모델링의방법으로분석했다. 토픽모델링은댓

글의 주제적 특성들을 포착하여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의

단서인 언어적 기호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에 더해

주제적 특성을 내포한 댓글들이 커뮤니티별로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지

측정가능하다는장점도있다. 이러한연구방법을통해기업의위기에서

사건에대한귀인양상이내포한주제적특성을분석하여기업입장에서

는위기대응전략을수립하는데필요한근거를제공하고자한다. 나아가

학술적으로는 젠더 갈등에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론 형성이 어떠

한양상을보이는지, 그리고집단정체성의갈등은책임귀인에어떠한영

향을미치는지진단하여관련논의확장에기여하고자한다.

2. 이론적배경

1) 온라인커뮤니티와젠더갈등

온라인커뮤니티는공통의목적또는관심사를매개로가상환경속특정

한 경계 안에서 빈번하고 반복적인 접촉으로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이 형성되는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이다(황지현, 2016;

Fernback & Thompson, 1995). 이와 비슷하게 조혜영과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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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슷한 관심사와 환경의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상호작용을 지속함으로써 형성된 관계망 혹은

사회유대로 정의하였다. 강현욱과 이동준(2019) 역시 가상공간 내에서

이용자들이상호작용을통해얻어진소속감및동질감을기반으로한사

회적관계를맺어가는활동의장이온라인커뮤니티라고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공통된 시각은 동질한 관

심사나목적의이용자들이상호소통하고사회적관계를맺는집단적활

동의 장이라는 점이다(김효숙, 2020).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공의

이슈에대해서도목소리를내는시민집단으로변모하기도하는데, 이는

구성원간의토론과상호교류를유도하는댓글구조가공동체의식과정

서적유대를촉진하기때문이다(Graham, Jackson, &Wright, 2016).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러한 정치·사회적 역

할을수행하게되는것일까?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는 참여자들의 이용 목적과 활동 양태에 따라

다음네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Armstrong &Hagel, 1996). 첫

번째는거래커뮤니티(communities of transaction)로상품이나서비스

를사고팔때필요한정보를제공받고공유하는특징을가진다. 두번째는

환상커뮤니티(communities of fantasy)인데참여자들각자의상상속

자아와이야기로가상현실을구성하고상호작용하는공간이다. 세번째는

관심커뮤니티(communities of interest)로서특정주제에대한정보와

의견교류를중심으로한활동이이루어지는곳이다. 마지막유형이자본

연구가 주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계 커뮤니티(communities of

relationship)로개인적인경험, 일상의고민과필요혹은생활양식을공

유하며밀접한관계를형성하는공간이다. 관계커뮤니티는관심커뮤니티

와일정부분그역할이겹칠수있는데, 특정관심사에대한정보와의견

교환을위해구성된커뮤니티라할지라도참여자들간의왕성한소통과지

지등의상호작용으로정서적교감과신뢰관계의관계커뮤니티로발전할



146 커뮤니케이션 이론 19권 3호

수있다. 이러한커뮤니티경계의모호성은관계커뮤니티가목적중심이

아닌 집단 정체성의 조정과 확인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으로서의 의식과 목소리를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Vromen, Xenos, &Loader, 2015; Wojcieszak&Mutz, 2009).

위의관점은온라인커뮤니티, 특히관계커뮤니티를단순히비슷한

관심사를가진사람들의정보교류나의견교환이이뤄지는장이아닌집

단정체성이발현되는사회적집단으로바라봐야함을제시한다. 이때집

단정체성이란참여자개인이다른참여자들과구별된개별적존재로지

각하기보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앞서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은주, 2008). 그리고이러한집단정체성이가능한이유는관계커뮤

니티를지탱하는긴밀한소통과정서적유대가기존의사회적집단을구

성하는원리였던사회경제적이해관계나이념적정체성, 또는문화적가

치 등을 넘어서는 집단의 조직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이신행, 2021;

Lee & Lim, 2019). 비슷한 시각에서 파파차리시(Papacharissi,

2015)는 개인들의 즉각적인 동조와 거부 같은 정서적 응집성이 온라인

미디어가가진구조적특성이고, 이러한특성이새로운형태의집단정체

성형성을유도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정서적유대를통해결속된온라

인커뮤니티이용자들은내재화된집단정체성에따라사회적이슈나갈

등에대해서도 일치된목소리를 낼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사회적 논

란으로점화된홍대몰카사건1)은다수의 남성이용자로구성된온라인

커뮤니티를중심으로사회적약자로서의남성과역차별을주장하는담론

1) 2018년 서울 소재 한 사립대의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진행된 인체 크로키 수업 도

중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다. ‘홍대

몰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몰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높은 언론의 관심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어

졌다. 그러나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반발이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여혐 범죄 방지 요구를 위한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다

(김감미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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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를이뤘다. 반면여초커뮤니티에서는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대

한비판으로담론을확대하여미투운동등과결합된여성혐오담론을강

화하는모습을보였다(김감미외, 2019). 이사례는젠더갈등을반영하

는 정체성 대립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화되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

는과정을보여준다.

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한집단정체성대립과이에따른젠더

갈등 이슈는 GS25 불매운동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1년 5월 1

일, GS25는 경품증정이벤트홍보목적으로 캠핑용식품구매자대상

의포스터를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게시했다. 그리고당일온라인커뮤

니티에서포스터에나온손모양이남성비하목적을가진그림이라는지

적이제기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김주완, 2021). 이 사안에 대한 대중

의반응은커뮤니티마다다르게전개되었는데, 남성위주의담론이주로

다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GS리테일 계열사의 다른 포스터에 숨

겨진 논란의 상징을 찾기 시작하였고(노지민, 2021),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위기의책임소재를따지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흐름은결과적으

로 GS25 불매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한편 여성 담론이 주도하는 커

뮤니티에서는 해당 논란이 지나친 해석에서 비롯된 여성혐오이고, 남성

들의근거 없는 논란 제기에 무조건적으로 사과한 GS25에 도리어 해명

을요구하는모습을보였다.

GS25 사례는젠더이슈와관련하여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들간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표출하면서 사회 갈등으로 점화되고 결국

기업의 위기를 촉발한 경우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한 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해당 사안을 해석하고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 즉각적인 젠더

정체성구축과이에따른안티-페미니즘과페미니즘담론간의대결이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방문자의 성비 구성에

따라온라인커뮤니티를남초혹은여초커뮤니티로구분한설명이가능

하지만, 이는어디까지나커뮤니티의자체조사결과에따른생물학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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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 뿐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접근이 아니다(김감미 외,

2019; 김수아·이예슬, 2017). 더욱이커뮤니티구성원들의정체성이한

쪽성으로극단적으로몰리는불균형이나타나지않는이상젠더정체성

형성에는 지난한 협상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

단 역학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젠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사안

에 대해 일치된인식과 태도를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온라인커뮤니티

는우리사회에존재하는젠더갈등을보다즉각적이고극적인방식으로

반영하는 곳이며, 무엇보다 집단 정체성이 작동하여 구성원들의 대립적

시각이 표출되고 강화되는 기제가 나타나는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에온라인커뮤니티의정체성구축과대립은젠더이슈를통해특정한

주제적 성질로 발현될 것이며 이내 젠더 담론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

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가정을바탕으로GS25의위기를만들어낸

젠더 갈등이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담론으로 발현

되는지, 그리고젠더정체성으로분화된주제들이어떠한특성을보이는

지분석하고자한다.

2) 커뮤니티댓글과집단정체성

디지털미디어환경의도래와함께온라인커뮤니티는이전에없던형태

의사회적교류와조직형성의기회를제공해왔다. 인터넷사용자들이개

인의관심사혹은목적에맞는정보와콘텐츠를자유롭게찾아가며온라

인커뮤니티에 손쉽게참여하고, 나아가직접조직과운영을 하는데 있

어상당한비용절감이가능했기때문이다. 이때온라인커뮤니티는웹사

이트를기반으로구성되는경우에공동체의성격과목적이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되고 조직화된 경우보다 더 뚜렷해진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기

존사회관계가온라인공간으로확장된성격도있는반면, 웹사이트기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의 개인들이 공통의 목적으로 정보나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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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고공유하는특성이강하기때문이다(황주성,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용자의

방문과정보이용등의개인차원의활동공간이아닌구성원들간의소

통과정서적유대로형성된공동체의식과집단정체성을실천하는공동

체이다. 다시말해, 온라인커뮤니티는구성원들사이에서발생하는특정

한형태의 상호작용과참여로 구축되는 사회 조직체로서기능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와 그 사회적 효과는 팬덤

정체성 표현(Lee, Tak, Kwak, & Lim, 2020)이나악플 공격과같은

집합행동(이신행·현아연, 2023), 거래를위한신뢰 구축(이해리·김소정,

2022), 육아정보공유를통한공동체의식고취(김윤경·박남기, 2021)

등 다양한 목적과관심사를 매개로형성된상황에서확인된바 있다. 따

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일상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상호작용

은사회정체성의협상과발현과정을반영하며이를토대로표출된댓글

은집단중심적성격을보일것이라는가정이가능하다.

특히, 온라인커뮤니티의댓글은게시물이다루는이슈에대해참여

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도구로써 개인의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통해집단정체성으로변환되는장을제공한다. 댓글을통해이용

자들은다른구성원들전반의생각과태도를파악할뿐만아니라(이세영·

박종민, 2020), 댓글이곧공동체여론으로작용하여집단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이은주, 2011). 물론 댓글 작성자가 소수에

그쳐온라인커뮤니티구성원의견전반을대변한다고볼수는없다는지

적도일견 타당하나(고문정, 2018), 댓글은 사용자 개인이 해당 이슈에

대한여론을추정하는단서로사용되고있음이이미밝혀진바이다(이미

나, 2010; 이은주·장윤재, 2009).

더욱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댓글의 영향력은 강력한 동조 효과

로나타날 수있는데, 이는 집단 정체성으로인해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댓글로 추론되는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미나



150 커뮤니케이션 이론 19권 3호

(2010)는댓글의효과를합의성착각효과(false consensus effect)에

기초해설명하는데, 이용자가자신과같은의견의댓글을과잉일반화하

고 여론 환경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게

됨을시사했다. 한편, 다수의의견에 대한 개인의평가와는 별개로집단

과 구별되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Noelle- Neumann, 1974), 의견 불일치에 따른 부조화가 만드는 불

편을해소하고자집단의견에동조하기때문이다(Festinger, 1954). 또

한 실제 댓글의 영향력은 침묵의 나선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용자

개인의 의견 변화를 유도하는 데까지 나타난다(강재원·김선자, 2012).

즉, 집단소속감은댓글로드러나는다수의의견이나태도와불일치한표

현을어렵게만드는반면유사한방향의댓글작성을유도하는것이다(염

정윤·김류원·정세훈, 2020; Postmes, Spears, & Lea, 2000). 결국,

댓글을통해형성되는담론은그방향성이점차강화되는형태로전개된

다는의미로집단적의견양극화(group polarization)의가능성을시사

한다(Lee, 2007).

게다가 댓글의 동조 효과는 익명 구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탈개인화에 관한 사회 정체성 모델(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이하 SIDE)의 관점에서 이 현상은 익명의

개인들은 자의식보다 집단 규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Postmes, Spears, Sakhel, & De Groot, 2001; Reicher,

Spears, & Postmes, 1995). 즉, 개인의 차별성이 익명성으로 대체되며

집단정체성의발현이촉진되는것인데그이유는익명의존재로서의개

별적 자의식은 약화되는 반면 같은 목적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과의상호작용을통한동질감지각과정서적유대가일어나는과정이작

용하기때문이다. 결국, 온라인커뮤니티는구성원들의 집합적소속감과

결속력에따른규범수용과동조가촉진되는공간이되고댓글은집단규

범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구성원들의 정체성 협상과 조정을 반영하게 된



젠더 갈등으로 대두된 기업 위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귀인 양상 151

다. 나아가댓글에서구성원들 간의상호작용으로나타나는집단정체성

은 자연스럽게 내집단(in-group)에 대한 선호와 그렇지 않은 외집단

(out-group)에 대한 배척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Tajfel & Turner,

1986). 이 경향은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젠더 갈등 이슈에서

두드러지며, 젠더관련이슈에대해남성과여성중심의커뮤니티구성원

들이각각상대에대한혐오를표출하는행태가쉽게관찰된다(송준모·강

정한, 2018; 이신행·현아연, 2023). 왜냐하면이슈란현상에 대해상이

한입장을가진집단사이에서벌어진논쟁이나논쟁이발생할여지가있

는 사안으로(Miller & Reichert, 2000), 젠더 이슈에대해온라인 커

뮤니티의 댓글로써 발현되는 집단 정체성은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으로전개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 갈등 맥락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은 집단 정

체성이 확인되는 공간이자 배타적 정서가 응집되고 표출되는 과정에서

내집단동질화와외집단배척을강화하는담론형성의장이된다(Song

& Wu, 2018). 커뮤니티는 다양한이슈들에 대해 구성원들사이의 정

체성 협상과 조정이 긴밀한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이뤄지는 관계

커뮤니티로써작동하며결국집단중심적사고와배타적태도를더욱강

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GS25 사례와 같은 젠더 갈등의 상황에서

커뮤니티의댓글은남성과여성사이에존재하거나또는존재하는것으

로인식되는 사회적차별을강조한다. 나아가사회적차별에 대한대처

를 호소하는 시각과 이에 반대하거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각이 집단

정체성에기반해강화되고대립하는 형국이되리라는 예상이가능하다.

정리하자면 GS25의 위기를 촉발한 젠더 갈등에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가집단정체성에따라배타적이고적대적인시각과태도를강화시키는

공간으로기능했으며이과정에는댓글이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었

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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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위기와책임귀인

레르빙거(Lerbinger, 1997)에따르면기업의위기는 “조직의미래성장

과이익, 혹은생존에위협을가할가능성이있는사건”으로조직의평판

은물론전략실행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되는불안정한상

황을의미한다. 또한김영욱(2002)은위기를조직의일상업무를흔들고

미래 활동을 위협하여 공중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정리했

다. 이와동시에위기는불확실하고비예측적인특성을가지는데(Coombs,

2011), 갑작스럽고 예상치못한사건을 통해 조직과이해관계자에게 부

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처럼기업의위기는조직의미래에중

대한영향을미치는위협상황이기때문에효과적으로대처해야할필요

성이강조된다. 그러나미디어의발전과분화로인해위기가전방위적으

로 야기되고 심화되어 기업이 위기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일이

더욱어려워지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Liu, Austin, & Jin, 2011).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매개로 기업이나 조직이 연관된 이슈를

접하게되며, 이 과정에서해당사건의원인을 찾고 책임을짊어질대상

을탐색하는모습을보인다. 이처럼사람들이문제의원인을자발적으로

찾고 유추하려는 경향성을 귀인이라고 한다(Weiner, 1985a). 귀인은

특정사건에대한원인이사건당사자의통제가능한내부적요인에있다

고 판단하는 내적 귀인(internal attribution)과 그 원인이 통제가 불

가능한환경적이고외부적인요인에있다고판단하는외적귀인(external

attribution)으로 나뉜다(Heider, 1958; Rotter, 1966; Weiner,

1985b). 즉, 내적 귀인은 위기와도출되는결과의 원인을기업내부 주

체의동기, 노력, 행동, 판단등에서찾는것을의미하며, 외적귀인은해

당사건의 원인을기업이직면한상황, 환경등의외부요인들에서찾는

것을뜻한다. 이러한귀인의두가지유형은기업위기에대한공중의인

식에영향을미치는데, 기업의위기와관련한사건의원인이기업내부에

있을경우, 다시 말해내적귀인의경우기업의 책임이크다고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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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원인이통제할수없는요인으로보는외적귀인에는기업의책임을

적게인식한다(Coombs &Holladay, 1996).

이와같이위기의원인을찾는것을귀인이라하며, 귀인을통해기

업에게책임을묻는것이바로책임귀인이다. 책임귀인이란특정사건에

연루된기업이당시사건원인을통제할수있었는지에대한판단을의미

한다(Coombs & Holladay, 2002). 무엇보다기업에게 책임귀인이중

요한이유는위기에있어조직의책임성이높게인식될경우조직이보다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Coombs, 2004). 기업의 위기가

내부적으로충분히통제가능했다고여겨졌을때, 즉책임귀인이기업내

부의요인으로여겨질때해당기업의역량부족이의심되어결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판 저하가 일어나기도 한다(Coombs &

Holladay, 2007). 결국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책임귀인을어떻게 하

는지에따라기업이받을부정적인영향이달라지기때문에효과적인위

기관리와대응을위해여론으로드러나는귀인의양상을살피는것은매

우중요한작업이다.

이상의 책임귀인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업의 위기가 인식되

는과정에는위기에대한책임을어디에묻는지에대한내러티브가작동

한다고볼 수있다. 그리고온라인커뮤니티의 집단 정체성은문제의 원

인과 책임을 따지는 인과관계 추론의 내러티브를 댓글을 통해 조정하고

강화시킬가능성이크다. 앞서설명하였듯이온라인 공간에서의남초·여

초 커뮤니티는 관계 커뮤니티로써 구성원 간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작용

을통해집단정체성을확인하고강화하며내집단옹호와외집단배척의

내러티브를 형성해가는데(김수아, 2017; 김수아·이예슬, 2017), 이는

곧책임귀인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이것이 바로 본연구가주목하는

지점으로 커뮤니티가 집단 정체성에 따라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

그치는것이아니라, 기업의위기에대한책임귀인을내포한내러티브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공유하여 이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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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다. 따라서GS25의사례는젠더갈등으로일어난기업의위기사

례로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 정체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 담론의

대립과경쟁이나타날것이고, 나아가책임귀인의양상역시이를반영하

리란예측이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GS25 사례와 관련 댓글에서 드러나는 책임귀인의

양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젠더갈등에 관련한담론 형성이빈번하게이뤄지는 남

초·여초관계커뮤니티를각각선정하고해당이슈의게시물에달린댓글

을수집해 그주제적특성을파악했다. 그리고 위기 대응메시지 유형의

효과를 내부 책임귀인과 외부 책임귀인으로 나누어 검증한 선행연구(임

여진·박정은·전광호, 2014)를참고해위기관련담론에서드러난책임귀

인유형을분류하고커뮤니티간출현비율을비교했다. 이를통해본연

구는댓글에서관찰되는온라인커뮤니티의집단정체성이댓글, 즉사회

적담론은물론기업위기에대한책임귀인의내러티브에도영향을미치

는지진단했다.

3. 연구문제

본연구는젠더갈등으로대두된GS25의 위기사례에초점을맞춰해당

사건에대한책임귀인양상이국내대형온라인커뮤니티사이에서어떻

게다르게나타나는지살피고자한다. 귀인이란사건의원인과결과에대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음으로써 나타나는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

이다. GS25의논란과관련한귀인이기업내부의문제로귀결되는지아

니면기업이예측하거나통제하기어려운상황에의한외부요인으로향

하는지에따라기업은위기를타개하기위한대응전략을다르게수립한

다(Coombs & Holladay, 2002). 기업의위기상황에서이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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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인은사건의당사자나피해자에대한사람들의태도는 물론(김활빈·

최지혜·노기영, 2020),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남궁민·박현순, 2018). 특히, 기업의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나

문제에대해기업내부의요인으로그원인을묻게되는내부귀인은외

부귀인보다조직에더큰책임성을부과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귀인양

상은위기를더욱심화시킬 수있다. 따라서기업의 위기상황을 효과적

으로타개하기위해서는사건에대한사람들의귀인양상이어떻게나타

나는지를파악하는작업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온라인커뮤니티를연구대상으로설정하고관련게

시물에달린댓글을분석하는방법으로젠더담론형성과귀인양상을파

악하고자한다. 온라인공간에서는 젠더이슈와관련하여페미니즘과안

티-페미니즘 담론으로 분화되고 대립하는 양상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데(홍지아, 2022), 여기에서커뮤니티간의젠더정체성대결이

주요하게작용한다는점에주목하였다(김감미외, 2019; 김수아, 2017).

특히, 커뮤니티게시물에달린 댓글은구성원들의반응과의견이표출되

고 노출되는 기회이자 해당 이슈에 대한 내러티브를 집단적으로 형성하

고 공유하는 과정을 제공한다(김수아·이예슬, 2017; Lee et al.,

2020; Stapleton & Wilson, 2017). 따라서 GS25 논란을 다루는커

뮤니티 게시글은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댓

글은커뮤니티의젠더정체성에따라사안에대한배타적태도와편향적

인책임귀인의양상을나타내게될것이라는 가정이가능하다. 여기에서

편향적 책임귀인이란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함에 있어 내적 귀인과 외

적귀인중자신의정체성과신념에따라한쪽으로치우치는경향을의미

한다.

이상의연구목적에따라본연구는토픽모델링을이용하여방대한

댓글에서다뤄지는주제를귀납적으로도출한후에그내용과분포를파

악할것이다. 그리고이를안티-페미니즘담론과 페미니즘 담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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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중립적담론에해당하는주제로분류하여각주제가남초와여초로

나누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댓글에서 다뤄지는 정도를 비교할

것이다. 나아가위기에대한책임귀인내러티브를도출한주제에서추론

하여 안티-페미니즘 시각과 페미니즘 시각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

고자한다. 내부귀인과외부귀인으로나뉘는GS25 위기에대한인과관

계내러티브가젠더갈등상황에서커뮤니티간에어떻게구별되는지실

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것이다. 이는성별에따라분화된대립적정체성

이젠더갈등으로발현되는대표적공간이온라인커뮤니티이며, 관련게

시글의 댓글은 이러한 정체성의 대립과 갈등을 반영하는 귀인의 양상을

보여주리란추정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다음의연구

문제를제시했다.

연구문제 1. GS25의 위기 국면 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은 어

떠한주제적특성을보일것인가? 그리고남초커뮤니

티와 여초 커뮤니티는 해당 이슈에 관한 담론 형성에

어떠한차이를만들어낼것인가?

연구문제 2. GS25의위기에대한책임귀인은안티-페미니즘담론

과 페미니즘 담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내부귀인과외부귀인으로구별되는책임귀인은남초·

여초커뮤니티에서각각어떠한양상을보일것인가?

4. 연구방법

1) 데이터수집

본 연구는 GS25 위기에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담론과

귀인양상을파악하기위해관계커뮤니티에해당하는대표적웹사이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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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선정했다. 선정기준은방문자들의게시물과이에대한댓글로다양

한주제가논의되는웹사이트로서트래픽이라는양적차원과남초및여

초커뮤니티라는질적차원을고려했다. 우선, 대표적온라인커뮤니티를

선정하고자 2023년 5월기준 ‘오늘의베스트’(https://todaybeststory.

com/community.html)와 ‘시밀러웹’(https://www.similarweb.com)

의 웹사이트 순위를활용하였다. ‘오늘의 베스트’는 게시판 조회 수와 추

천수, 댓글수를고려하여온라인커뮤니티순위를집계하고, ‘시밀러웹’

은 트래픽 비교를통해 웹사이트규모순위를 발표하고있기때문에, 양

적차원에서국내의대표적온라인커뮤니티를선정하기위한타당한선

정 기준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김수아, 2020; 이상호·김성태, 2022).

질적차원에서커뮤니티를선정하기위해양적기준상위 20개의온라인

커뮤니티를대상으로젠더갈등담론이강하게발현되는웹사이트네곳

에 초점을맞췄다. 우선, 안티-페미니즘 담론과페미니즘담론이 두드러

진 커뮤니티로 F 커뮤니티와 N 커뮤니티를 각각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로 선정했는데, 해당 커뮤니티들은 구성원들의 젠더 편향과 배

타적 정체성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강보라·서지희·김선희,

2018; 이가현, 2022). 여기서 남초 커뮤니티는 여성혐오와 배척 등의

반여성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과 대립하는 남성 정체성을

지닌다고가정했다. 또한여초 커뮤니티는여성인권신장과관련한주제

가주요담론으로나타나기때문에댓글에있어서남초커뮤니티와는구

별된 집단적 정체성이 반영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두 커뮤니티에서

GS25 위기와관련한게시물을검색한결과, 여초커뮤니티의게시글양

이남초커뮤니티에비해크게적기에선행연구에서여초커뮤니티로분

류된 T 커뮤니티와 I 커뮤니티, 그리고 Y 커뮤니티를 추가했다(신정원·

오예주·홍석경, 2022). 결과적으로, 본연구의남초·여초커뮤니티선정

은의도적표집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온라인커뮤니티전반을대표할

수없음이고려될필요가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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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과정으로선정된온라인커뮤니티에서GS25 위기관련댓글

을수집하고자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에걸쳐 총 3개월기간

동안 관련한 게시물을 키워드로 검색했다. 그리고 각 게시글의 URL을

이용해 파이썬(Python)의 Selenium과 BeautifulSoup을 활용한 웹

스크래핑으로 댓글을 추출해 수집했다.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는 ‘GS25

논란’, ‘GS25 위기’, ‘GS25 사태’, ‘GS25 손 모양’, ‘GS25 남혐’ 등이다.

남성혐오라는용어는혐오의기능이사회적배제와차별이라는차원에서

모순적인개념이지만(김수아, 2020; 정희진, 2015), GS25 논란이발생

했을 당시 언론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며 커뮤니티 담론에도 전이되었기

에데이터확보차원에서 ‘남혐’을분석키워드에포함시켰다.

검색기간은GS25 광고포스터의남혐논란이시작된후관련뉴스

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시기를 고려해 선정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GS25의위기와관련된댓글논의가활발히이루어진게시글은언론사의

뉴스기사가인용된경우가대부분이었고, 각커뮤니티의게시물과댓글

의수또한GS25 논란관련기사가줄어들기시작한 2021년 8월 1일을

기점으로감소세를보였다. 이에GS25 관련논의가활발히이루어진게

시물만분석대상에포함하고자댓글의수가 50개이하인게시물은분석

에서제외했다. 또한댓글과대댓글은상호작용하며커뮤니티담론을형

성해간다는전제하에대댓글또한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그결과선정

구분 커뮤니티 게시물(건) 댓글(건)

안티-페미니즘커뮤니티 F 55 7,369

페미니즘커뮤니티

N 7 637

I 15 2,169

T 2 887

Y 11 2,257

합계 90 13,319

표1. GS25 위기관련온라인커뮤니티게시물수와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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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게시물은 90건이며, 이 게시물로부터 수집된 총 댓글은 13,319건이

었다(<표 1> 참조).

2) 데이터전처리

본연구는댓글에서주제적특성을토픽모델링으로도출하였다. 이를위

해우선적으로댓글텍스트를형태소단위로분리하고주제포착에관련

성이적은단어들은제거하는전처리작업을 진행하였다. 형태소분석은

컴퓨터로자연어를처리하기위해필요한토큰화과정, 즉텍스트를의미

의최소단위로분리하는작업과함께주제를파악하는데유용한단어들

을추출하기위한품사태깅을포함한다. 이러한형태소분석은한국어를

위한 Mecab-ko 패키지로 진행했다. 이 패키지는 빠른 속도는 물론 ‘세

종계획 사전’ 및 ‘세종계획 말뭉치’에 대한 학습으로 댓글에서 흔히 발생

할수있는띄어쓰기오류를자동으로교정하는이점이있다(박성건·김완

섭·이대택, 2017).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이용해 각 댓글의 텍스트에서

내용적 의미를가진품사로서체언, 용어, 그리고수식언에 해당하는 실

질형태소의단어들은분석에포함하고, 실질적인의미를포함하지않는

형식형태소(숫자,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등)의단어들은제거했다.

또한결과해석의명료성을위해유의어들은하나의단어로통합하고나

머지영어문자와 이모티콘은제거했다. 예를들어, ‘GS25’, ‘GS’, ‘지에

스’, ‘쥐에스’는 ‘GS’로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가댓글에서나타

나는담론의주제적특성을파악하고자사용한토픽모델링은낮은빈도

의 단어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요구된다(Maier et al., 2018). 극히 소

수의 댓글(전체 댓글 중 0.5% 이하)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들은 담론의

주제도출에있어그영향력이적기 때문에, 이를제거하여방법적타당

성을높이고자했다. 이상의댓글정제및전처리작업결과, 총 8,781개

의단어가전체댓글에서69,369회사용되고있고한댓글에서평균적으

로4.80개(SD=5.63)의단어가출현함을발견했다. <표 2>는전체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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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개중출현빈도기반상위20개의단어빈도수와비율이다.

순위 단어 빈도 비율(%) 순위 단어 빈도 비율(%)

1 진짜 1,161 1.67 11 사과 421 0.61

2 불매 786 1.13 12 기업 418 0.60

3 아니 741 1.07 13 지에스 415 0.60

4 페미 682 0.98 14 편의점 387 0.56

5 우연 613 0.88 15 근데 363 0.52

6 모양 526 0.76 16 논란 330 0.48

7 그냥 517 0.75 17 존나 302 0.44

8 남자 495 0.71 18 모르 299 0.43

9 생각 435 0.63 19 여자 293 0.42

10 사람 423 0.61 20 한남 280 0.40

표2. 댓글에서나타난상위20개단어의빈도및비율

3) 토픽모델링

본 연구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서 나타난 담론과 책임귀인의 양상을

파악하기위해사용한방법은토픽모델링이다. 특히댓글은그텍스트의

길이가짧은단문구조라는점을고려해단문에대한토픽모델링에특화

된BTM(Biterm Topic Model)을활용했다. 토픽모델링은대량의문

서에잠재하는주제구조를추정하여데이터에서관찰된단어빈도를확

률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표적 모델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가있다. 여기서주제구조란각문서에대한주제들의할당

분포(θ)와 각 주제에 대한 단어들의할당 분포(β)를 의미하는데, 한 문

서에는여러주제가각기다른확률로출현하고, 또한주제는여러단어

들이 각기 다른 확률로 할당되며 표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Blei,

Ng, & Jordan, 2003). 게다가 문서-주제 분포(θ)와 주제-단어 분포

(β)는 문서에서 관찰되는 단어를 고려해 추정되는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로서, 깁스 표집(Gibbs sampling) 등의 방법으로 근사

치가추정된다(Blei, 2012). 따라서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면문서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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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등장하는단어들로주제내용을파악할수있다.

문제는대표적토픽모델인LDA를단문에적용할경우도출된주제

의정확도가낮아질수있다는점이다. 소수의단어들로이루어진단문의

특성상한 텍스트에서등장하는 단어들로주제분포를추정하는 LDA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Cheng, Yan, Lan, & Guo, 2014). 이러한

단어희소성에따른주제추정의어려움을해소하고자제안된토픽모델

이BTM이다. BTM은전체댓글에서등장한단어들이주제에어떠한확

률로할당되는지(β)를추정한다는점에서LDA와같지만주제들의확률

분포(θ)를 각 댓글에 대해서가 아닌 전체 댓글에 대해 추정한다는 차이

점을 가진다(Cheng et al., 2014). 즉, 문서 단위에서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이용해주제를추정하는 LDA와달리 BTM은단어와 단어가같

은문서에서함께사용되는패턴을전체문서를대상으로추출하여이를

기반으로잠재적 주제 구조를추정한다. 예를 들어, 전체 댓글에서추출

한 ‘여자’, ‘남자’, ‘손가락’, ‘불매’라는 4개의단어를각각 ‘ｗ1’, ‘ｗ2’, ‘ｗ3’,

‘ｗ4’로 가정하고 ‘w1+w2’, ‘w1+w3’, ‘w1+w4’, ‘w2+w3’, ‘w2+w4’,

‘w3+w4’로 표현 가능한 바이텀(biterm)이 실제 출현하는 빈도로부터

주제의 분포는 물론 단어와 주제의 관계를 파악하는것이다. 다시 말해,

BTM은 이렇게 순서와는 상관없이 단문에서 함께 사용된 두 단어의 조

합인바이텀의빈도를이용함으로써잠재적주제구조인주제에대한단

어의 할당 분포(β)와 전체 문서에 대한 주제의 할당 분포(θ)를 추정한

다. 이처럼 BTM은한문서에서출현하는단어들의분포가아닌단어가

다른단어와함께사용되는패턴으로부터주제를추정할수있다는가정

에 기반하기 때문에 단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희소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실제 Q&A 게시판의 질문이나 신문 제목과 같은

단문에 대해 BTM을 이용하여 주제를 도출했을 때 의미적 일관성이나

주제기반문서분류의정확도측면에서LDA보다우수한결과가나타남

이확인됐다(문길성, 2021). 나아가, 댓글내용에서나타나는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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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주제적 특성을 BTM을 이용해 파악하고 담론의 의미를 해석한

선행연구(안순태·이하나·정순둘, 2022)는 본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뒷받

침한다.

중요한것은BTM을포함한토픽모델을추정하기위해선연구자가

선험적으로결정해야하는초모수이다. 토픽모델은초모수에따른주제

구조의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를 데이터를 학습해 사후분포를

추정하기때문이다. 이처럼토픽모델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는초모

수는바로주제의개수(K)를의미한다. 주제개수를몇개로설정하느냐

에따라모델이추정하는주제의분포는물론단어와주제의관계도영향

을받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5부터 100까지의정수로주제개수

를 설정한모델후보군에대해서 R의 BTM 패키지가 제공하는 로그 우

도(log likelihood)를 토대로그 성능을비교했다(Wijffels, 2023). 데

이터 일부를 사용해 추정한 토픽 모델이 나머지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likely) 결과를도출하는초모수의모델을 찾고자하였다. 하지만토픽

모델로도출한주제의타당성은로그우도와같은정량적수치와비례하

지않을수있기때문에, 각주제로범주화된단어들의의미적일관성이

나 다른 주제와의 차별성 등도 고려하여 초모수를 결정해야 한다

(DiMaggio, Nag, & Blei, 2013). 이에 본 연구는 토픽 모델의 로그

우도와함께주제의해석가능성과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K값

을30으로설정하고토픽모델을추정했다.

4) 주제분류및댓글예측

토픽 모델링을 이용해 댓글에서 도출한 주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

떠한 책임귀인으로 나타나는지 살피고자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 주제를

분류하고 해당 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댓글을 BTM 패키지를 이용

해예측해그비율을측정했다. 우선, GS25 광고포스터에사용된손모

양비난, 디자이너및GS25의사과문에대한지적, 불매운동과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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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비판등을안티-페미니즘주제로판단했다. 손모양이미지를페

미니즘과연결시켜문제시하고논란을주도한반여성주의적, 여성혐오적

시각의 담론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GS25의 마케팅 담당

자해임과디자이너징계를중심으로불거진여성혐오문제, 남성들의지

나친확대해석, 허위및 창조논란등을 페미니즘주제로 정리했다(손희

정, 2023). 페미니즘 주제는 남성들이 실체 없는 이유로 기업의 위기를

조장했음을 지적하고 대응 차원에 사과문을 작성하여 오히려 논란을 키

운기업등의태도가우리사회에만연한여성혐오라는점을지적하는시

각을나타낸다. 앞선두가지의젠더관점으로정리하기난해한불매운동

과GS25 매출간의관련성, 고객센터및상담전화후기같은정보제시형

담론들과 손 모양의 의미 및 페미니즘에 대한 치열한 찬반 대립은 젠더

중립적 주제로 분류했다. 특히 손 모양과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 대립을

젠더 중립 주제로 분류한 이유는 주제를 추정하는 데 있어 사용된 주요

단어들이안티-페미니즘이나페미니즘으로편향된시각을드러내지않는

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또한, 정리된 주제들로 도출한 안티-페미니즘과 페미니즘 담론에서

추론할수있는책임귀인의유형을다음의기준으로설정해각주제를기

업내부귀인과외부귀인으로분류하였다. 이에더해댓글에서가장 두

드러진 주제를 BTM 패키지로 예측해 커뮤니티별 각 담론과 귀인 유형

의댓글비율을계산했다. 안티-페미니즘주제의내부귀인은손모양이

미지사용을허락한기업자체에원인을찾는것으로, 외부귀인은GS의

위기의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아 여성에게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주제

로구분했다. 한편페미니즘주제와관련된내부귀인은남성들의확대해

석을그대로수용한기업에서원인을찾는것, 외부귀인은남성중심사

회의 안티-페미니즘에서 GS 논란의 원인과 책임을 찾는 것으로 정의해

관련주제를정리했다.

이상의조작적 정의에따라 GS25 논란에 관련한담론을 안티-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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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과페미니즘주제로정리하고기업위기에대한책임귀인을기업자

체에원인을찾는내부귀인과젠더문제로돌리는외부귀인으로분류하

는 분석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구자 2인이 이 분석틀에 의거해 30개

주제에대한담론분류와귀인분류를독립적으로실시한결과모든주제

에대해서분류결과가일치하였다.

5. 연구결과

1) GS25 논란관련주요주제및커뮤니티별댓글분포

<연구문제 1>은 GS25 위기에관련한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어떠

한내용의댓글들이달렸고그주제적특성에대한질문과함께젠더갈

등에 따른 커뮤니티의 집단 정체성이 댓글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차이에

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것이었다. 이를분석하고자수집한댓글

데이터에 대해 BTM을 적용해 30개 주제의 확률 분포(θ)와 각 주제에

대한단어할당확률분포(β)를추정했다. 특히, 각주제에대해높은확

률을 보이는 핵심 단어(키워드)들을 이용하여 주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라벨링을했다. 그결과, 댓글에서다뤄지는주제전반은 GS25 기업자

체에대한논의(예시: GS 매출, 편의점, 사과문, 불매운동, 고객센터등)

와 젠더 갈등과 관련된 논의(예시: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손 모양,

여성학회등)들로구성되어있었다이에본연구는각주제를남성시각

의 안티-페미니즘 주제, 여성 시각의 페미니즘 주제, 그리고 젠더 중립

주제로분류했다. 이렇게주제를젠더문제의측면에서구분한것은온라

인커뮤니티간의담론차이가내용과분포차원에서발생했는지를살피

고자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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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티-페미니즘과 관련해서 GS25 논란이 다뤄지거나 여성에

대한배타적�적대적태도를 드러낸주제들을선정해 <표 3>과 같이정리

했다. 이 중가장 높은 출현 확률을보인두주제는 “GS25의 위기는 페

미니즘으로인해발생”과 “페미니즘을옹호하는GS25 비난”으로GS25의

위기를페미니즘과연결시키고이를젠더문제화시키는담론이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GS25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발표한 사

과문에대해그진정성을의심하는주제와사과문에서사용된 ‘우연히’라

는단어를매개로불매운동을벌이고자하는주제도주된담론을형성하

No. 주제(topic) 구성키워드
분포

(%)

2 여성기자에대한비판적시각
너희, 정신, 현실, 이제, 역사, 기자,

대다수
0.6

6
이미지손모양사용과번역의도에

대한의심

모양, 감성캠핑, 소세지, 번역, 손가락,

남자, 단어
3.0

8
GS25 편의점대신세븐일레븐을

‘우연히’ 이용(GS25 불매의지표명)

GS, 편의점, 우연히, 불매, 세븐일레븐,

우리, 그냥
3.8

10
페미니즘반대를위한GS25

불매운동
GS, 불매, 편의점, 운동, 기업, 페미, 남자 3.5

11
GS25의사과문내 ‘우연히’라는

표현으로인한진정성의심
우연히, 아니, 오해, 계속, GS, 확률, 정도 1.5

18
GS25 사과문에대한비판과

불매의지표명
사과문, 오해, GS, 기업, 그냥, 조치, 불매 3.0

21 페미니즘을옹호하는GS25 비난 GS, 불매, 페미, 진짜, 기업, 여자, 계속 5.1

24 극단적인페미니즘에대한비난 페미, 잘못, 여성, 불편, 댓글, 생각, 래디컬 2.0

25
손모양이미지사용디자이너와

사과문에대한비난
아들, 페미, 남편, 혐오, 한남, 워킹맘, 잘못 1.8

26 손가락이미지사용의도에대한비난
모양, 손가락, 엄지, 저렇게, 사진, 굳이,

검지
2.1

27
GS25의위기는페미니즘으로인해

발생

페미. GS, 회사, 기업, 이미지, 사람,

마케팅담당자
5.3

28 이미지속여성학회상징의심
여성학회, 모양, 로고, 페미, 관악, 여성주의,

페미니즘
1.3

주. 안티-페미니즘주제들의출현확률은전체주제중33.0%

표 3. GS25 논란관련게시물의댓글에서추출한 30개 주제(topic) 중 안티-페미

니즘주제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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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남성 시각의 안티-페미니즘 주제와 GS25 기업의

위기는페미니즘에대한혐오및적의와깊이연관되어있음을발견했다.

No. 주제(topic) 구성키워드
분포

(%)

1 여성혐오기업불매운동목록
카카오뱅크, 동서식품, 서울전쟁기념관,

스타벅스, 다이소
1.6

5
손모양이미지에대한남성의

과잉해석을비난

소세지, 손가락, 모양, 저렇게, 굳이,

아니, 생각
4.1

7
손모양디자인이이상하지않다고

여김

사람, 이상, 그냥, 생각, 소세지. 모양,

모름
3.1

9 페미니즘과여성인권에대한논의 남성, 사회, 인권, 여성, 손절, 운동, 부정 1.0

19
손모양이미지로허위논란을일으킨

남성들을향한비난
논란, GS, 사과, 기업, 생각, 피드백, 저런 10.0

29
안티-페미니즘을표명하는남성주의

사회를향한힐난
진짜, 페미, GS, 한남, 새끼, 남자, 뉴스 5.7

30
남성들의반발로사과를표명한

GS25를향한여성들의불매의지
여자, 남자, 불매, 허버, 페미, 한남, GS 2.7

주. 페미니즘주제들의출현확률은전체주제중28.2%

표 4. GS25 논란 관련 게시물의 댓글에서 추출한 30개 주제(topic) 중 페미니즘

주제7개

다음으로 여성 시각의 페미니즘 담론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분류해

그내용을 <표 4>에정리하였다. 그결과, GS25의위기는광고포스터에

사용된 손 모양 디자인을 남성들이 확대해석하여 불거진 허위 논란임을

강조하고 남성들을 비난하는 주제와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대해힐난하는주제가현저하게두드려졌다. 즉, 남성들이 GS25

의위기를여혐정서에따른허위논란으로촉발시켰으며이는오히려남

성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사회 구조가 안티-페미니즘을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주장이다. 또한, 남성들의억지주장에 GS25가 굴복해담당

자를징계하고사과문을발표했기때문에여성들도GS25에대한불매운

동을벌여야한다는주장도페미니즘담론형성에관여하고있음이드러

났다.



젠더 갈등으로 대두된 기업 위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귀인 양상 167

마지막으로 남성과여성 중심의 젠더편향적 시각의 담론에는 해당

되지 않는 젠더 중립적 담론에 관련된 주제들을 <표 5>에 정리했다. 이

주제들의내용을 살펴보면주로 GS25 논란이발생하게된이유에관한

주제나불매운동이GS25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주제, 또

는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논의 등으로 특

징지을 수 있었다. 손 모양 이미지와 페미니즘의 연관성이나 사용 의도

등을논의한주제는손가락모양이나타난광고포스터에대한분석이나

의견대립양상이젠더편향적이지않다고판단하여젠더중립적주제로

포함시켰다.

No. 주제(topic) 구성키워드
분포

(%)

3
GS 기업과주유소매출에관한

논의

칼텍스, 주유소, 매출, 대부분, GS,

직영편의점, 판매
1.6

4 페미니즘에관한대립적시각 남자, 여자, 페미, 한국, 사회, 주장, 잘못 4.0

12 젠더갈등관련사건들에대한논의 페미, 남성, 여성, 이런, 생각, 사건, 갈등 5.0

13 담배와편의점매출의상관관계
담배, 편의점, 사람, 생각, 매출, 식품,

물건
1.9

14 GS25 계열사매출관련논의
리테일, GS, 칼텍스, 매출, 주가, 이익,

영업
1.9

15 고객센터와상담전화관련논의
고객센터, 아니, 문제, 상담, 문의,

전화, 입장
1.7

16
GS25 불매운동이편의점

점주들에게미치는영향
GS, 문제, 점주, 업체, 직원, 불매, 본사 2.8

17
손모양이미지와페미니즘의

연관성에대한논의

모양, 진짜, 우연, 모름, 수정, 포스터,

너무
7.8

20
손모양이미지사용의도와

GS25의해명관련논의

모양, 이미지, 문제, 생각, 의도, 해명,

사용
7.8

22 불매운동과매출관련논의 불매, GS, 매출, 생각, 점주, 타격, 영향 3.1

23 GS 그룹매출과주유소관련논의
휘발유, 매출, 비중, 대부분, 정유, 소비자,

거의
0.9

주. 젠더중립주제들의출현확률은전체주제중38.5%

표 5. GS25 논란관련게시물의댓글에서추출한 30개 주제(topic) 중 젠더중립

주제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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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정리한토픽모델에의해추출되고분류된주제들이남초·여초

커뮤니티의 댓글에서 실제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는지 산출해 하단

의 <그림1>에정리하였다. 물론, BTM은댓글내에서의주제분포를추

정하지않아댓글을가장두드러진주제에따라직접적으로분류할수는

없었으나 추정된 모델을 사용해 각 댓글에 대한 주제 분포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모든댓글에대해주제분포를예측하였고 각댓글에대해

가장높은확률이할당된주제로분류한결과커뮤니티내에서의주제분

포를파악하였다. 남초커뮤니티와 여초커뮤니티에서각주제로분류된

댓글의비율(각커뮤니티의전체댓글대비)을계산하여비교한것이다.

그림1. 토픽모델로예측한커뮤니티별댓글분포

분석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 정체성은 GS25 위기와 관련한

담론의 젠더 편향성과 조응하고 있음이드러났다. 즉, 안티-페미니즘 주

제들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 주제들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보다

많은댓글에의해다뤄지고있었다는것이다. 젠더중립적인주제들은남

초·여초커뮤니티에서다뤄지는정도에있어그차이가두드러지지않았

다. 물론, “불매운동과관련한논의”에대한주제(Topic 22)를여초커뮤

니티에 비해 남초 커뮤니티에서 현저하게 많은 댓글이 다루고 있었지만

그외대부분의주제는댓글로나타나는비율이남초·여초커뮤니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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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차이가없었다. 반면, GS25의위기를페미니즘과연결해비난하거나

불매운동을선동하는등의남성시각담론의여러주제들은남초커뮤니

티에서댓글로 다뤄지는 비율이여초커뮤니티에 비해현저하게높았다.

다른한편으로, 여초커뮤니티에서는남성들의과민대응이낳은허위논

란을지적하는댓글과남성중심사회에대한힐난에해당하는댓글이대

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며그비율역시남초커뮤니티에비해현격하게

높았다. 무엇보다페미니즘주제에 대해남초커뮤니티보다여초커뮤니

티에서관련댓글발생 비율이현격히많이등장한것은, 여초커뮤니티

이용자들이본인들의젠더정체성을댓글을통해확인및강화하면서적

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집합적 의식이 응집력 있게 표출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 젠더갈등을조장한담론의성격이온라

인 커뮤니티의 집단 정체성으로 발현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댓

글에대한주제분석으로포착할수있었다. 즉, 온라인커뮤니티는젠더

갈등이슈에있어댓글을통해자신들의집단정체성을확인하고강화해

나가는데, 이에남초·여초커뮤니티는성별편향적인담론형성과내러티

브의공유가일어나는공간으로기능하고있음이 밝혀진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젠더 갈등으로 번진 GS25 논란이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

글을통해형성되는담론에반영되고있으며이는남초·여초커뮤니티간

의분열과대립으로발현된결과임을제시한다.

2) 귀인유형별토픽모델링분석결과

<연구문제2>는 GS25 관련사안에대한안티-페미니즘담론과페미니즘

담론에서책임귀인은각각어떻게나타날것인지, 그리고내부귀인과외

부귀인으로구분되는책임귀인의 양상이남초·여초커뮤니티 사이에어

떠한차이를보일 것인지에관한것이었다. 이를 위해먼저안티-페미니

즘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으로 분류된 주제에서 책임귀인에 대한 내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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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포착하고이를내부귀인과외부귀인으로분류했다. <표 6>은댓글

에서 도출한 주제들을 젠더화된 책임귀인 유형으로 유목화하고 그 내용

과비율을정리한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안티-페미니즘담론에서드러난

내부귀인은GS25 광고포스터에관한논란을기업의책임으로두는주

제들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인 반면 페미니즘 시각의 내부 귀인은 해프

닝으로끝날수있는사안을기업이과잉반응하여도리어문제가커졌다

는입장을취한다. 그리고안티-페미니즘시각의 외부귀인은 문제의원

인을페미니즘으로돌리는주제들로이뤄진반면, 페미니즘시각의외부

귀인은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과 사회구조적 차별 문제로 발생한 위기

로여기는주제들로구성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의 내용에 기반해 도출한 책임귀인의 유형이 전

체주제에서차지하는비율을살핀결과전체주제의분포에서안티-페미

니즘시각의내부귀인에해당하는주제들의출현확률이 29.8%로가장

높았고페미니즘시각의외부귀인에해당하는주제가 25.6%로그뒤를

따랐다. 안티-페미니즘 시각의 외부 귀인은 19.8%의 주제를 포함해 내

부귀인에비해약 10.0% 포인트낮은출현확률을나타냈다. 페미니즘

관점
귀인

유형
설명

토픽

(No.)
키워드

분포

(%)

안티-

페미니즘주도

1차위기

내부

귀인

감성캠핑포스터에나타난

일러스트와번역에대한

기업자체의원인과책임

6, 8, 10,

11, 18, 20,

21, 26

우연, 손모양(손가락),

사과, 번역, 기업,

오해, 소세지, 굳이

29.8

외부

귀인
페미니즘으로발생한논란

24, 25, 27,

28, 29

페미, 불매, 디자인,

여자, 불편, 이미지,

혐오

19.8

페미니즘주도

2차위기

내부

귀인

남성들의눈치를보는

GS25 기업자체의책임
5, 6, 30

문제, 피드백, 남자,

아니, 소세지, 생각,

손가락, 본사

9.9

외부

귀인

남성중심의안티-페미니즘

으로발생한논란

17, 19,

26, 29

한남, 논란, 모양,

사람, 진짜, 페미,

모름, 이미지

25.6

표6. GS25 위기관련주제에서나타난책임귀인의양상과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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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내부귀인은 9.9%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으며같은시각의외

부귀인에비해약 15.7% 포인트낮은출현확률이었다. 이러한결과는

GS25 위기를 남성 시각에서 내부 귀인해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는 내러

티브와 여성의 시각에서 외부 귀인하여 사회적인 여성차별의 문제에서

사안의 원인을 찾는 내러티브가 충돌하는 양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났음을보여준다.

본 연구는 또한 안티-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책임귀인 양

상이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댓글을주제별로분류해그비율을비교했다. 다시말해, GS25의 포스

터논란을불러온안티-페미니즘시각에서추정한내부귀인과외부귀인

으로분류된댓글의비율을남초커뮤니티와여초커뮤니티에서각각비

교하고, 같은방법으로기업의대처논란을불러온페미니즘시각의책임

귀인양상을남초·여초커뮤니티별로살펴봤다. 나아가, 같은귀인유형

의주제일지라도댓글에서드러나는내러티브는안티-페미니즘과페미니

즘 시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에서 주제

별로분류된실제댓글들의내용을분석하여타당성있는결과해석을도

출하고자했다. 같은주제에해당하는귀인유형이라할지라도젠더갈등

의맥락에서남초커뮤니티와여초커뮤니티간의댓글내용은키워드로

추론한주제차원뿐만아니라태도나평가의요소도살펴그의미를해석

해야하기때문이다.

우선, GS25와관련한안티-페미니즘담론에서책임귀인을추론했을

때그양상이남초커뮤니티와여성커뮤니티의댓글에서각각어떠한비

율로나타나고있는지를비교해 <그림 2>에 정리했다. 그결과, 안티-페

미니즘 시각의 책임귀인 담론의 경우 남초 커뮤니티에는 외부 귀인보다

내부귀인의댓글들이훨씬 더많이 등장했다. 남초 커뮤니티의전체 댓

글 중 약 38.25%에 해당하는 댓글이 내적 책임귀인에 해당하는 반면,

외적 귀인에 해당하는 댓글은 약 20.54%에 그친 것이다. 이는 남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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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에서 GS25 위기를 기업의 문제로 귀인함으로써 담당자의 의도,

기업의의사결정과정이나 대응과정, 나아가 그진정성까지의문을 품

고책임을 전가하는 내러티브의댓글들이주를이뤘다는점을 시사한다.

결국이러한책임귀인의양상은위기의원인이기업내부에서발생한것

으로보기 때문에 GS25 논란이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

고심화된것으로유추할수있다.

그림2. 안티-페미니즘시각의귀인유형이커뮤니티댓글에서나타난양상

실제, GS25 위기를 내부 귀인하는안티-페미니즘시각의 댓글에서

도출한 대표적 주제는 ‘감성캠핑 포스터에 나타난 일러스트와 번역에 대

한 기업 자체의 원인과 책임’으로 해당 주제의 주요 키워드는 ‘우연’, ‘손

모양’, ‘사과’ 등이었다. 해당주제가가장뚜렷하게나타난댓글들을토픽

모델로예측한결과, 포스터에나타난손가락모양을제대로검토하지못

한GS25 기업과담당자에대해비판하는의견이주를이뤘다. 또한사과

문(해명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우연’이라는 사과문 속 단어를 비양하

듯 사용하면서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토픽

모델이가장높은확률로해당주제가나타나는것으로예측한남초커뮤

니티댓글들의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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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바닥에어디에저런달과별이있니ㅋㅋㅋ 좀변명좀작작해

라진짜.. 그 손모양으로 소세지집는것도메갈이전에는없었고 감성

캠핑도 이미 주작인거 밝혀진지 오래잖아? GS 사건 터지기전에 번역

되던게사건터지고불타기시작하니까같은문구를넣어도번역결과

가 바뀌게 되었다며?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우연이 겹치고 겹치면 그

럴수도있지뭐... 우리도그우연성의확률은십분이해하니까우리의

우연한불매에대해서도받아들이시라고ㅋㅋㅋ”

“의도한게아니고원본이그랬고예전꺼사용한거고담당자가준문

구고이전포스터논란은자기들이만든게아니고.. 그러니까디자이너

가 의도한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의도한거라는거지? 저거 읽어보면 그

냥회사자체가메갈이라의도하지않아도계속나올수밖에없는구조

인거 같은데? 디자이너에 대한 문책이 문제가 아니었네 회사 자체를

불매하는게맞았네”

“솔직히 그냥 손가락 모양만 보고 그랬으면 뭐 예민한거란 반응이

이해는 됐을텐데 솔직히 캠핑가면 고기고 뜨거운 소세지를 누가 손으

로집어먹음번역문제도말이안되고그냥누가봐도악의적인의미로

만든거지”

반면여초커뮤니티에서는당연하게도이러한안티-페미니즘시각이

남초커뮤니티에비해적은숫자의댓글로나타났을뿐만아니라내부귀

인이 외부 귀인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 귀인의 댓글은

전체댓글의 약 23.89%를 차지하고 외부 귀인은 23.18%로 0.71% 포

인트의 차이만 있던 것이다. 이는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GS25의 위기를

기업의 책임으로 묻는 댓글과 페미니즘으로 연결시킨 댓글의 양이 비슷

했다는의미다. 사실여초커뮤니티에서는안티-페미니즘시각의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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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이러한내러티브에대해비난하는목소리가주를이뤘다. 이

는 남초 커뮤니티에 비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위기를 상대적으로 외부

귀인하는 댓글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논란이 기업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페미니즘과연결시키는 움직임에 귀인했다는의미가 될수있겠다.

결국 여초 커뮤니티에서 GS25 논란은 기업이 원인을 제공한 위기라는

인식이두드러지지는않았음을시사한다.

실제로, 여초커뮤니티에서가장두드러지게나타난외부귀인은안

티-페미니즘으로발생한논란임을강조하는내러티브인데이를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페미’, ‘불매’, ‘디자인’, ‘여자’ 등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GS25의 위기는 페미니즘을 공격하는집단적 목소리로 인해 발생하였으

며외주를맡은디자이너를비난함과동시에페미니즘여성에대한적대

감등이댓글에반영된 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토픽모델에의해해당

주제로가장높은확률이할당된여초커뮤니티의댓글예시이다.

“ㅋㅋㅋㅋㅋㅋ 무리수라고생각하면서주장한다는거자체가떼쓰는

거랑다를게없네그리고불편한사회?그럼페미를만든건누구라고

생각함? 여자를 똑같은 사람으로만 대우만 해줬어도 페미 나올 일도

없었을듯ㅇㅇ”

“일부 네티즌의해석문제→수정본에도계속페미O상징넣는건무

조건 고의인데 해석할게 있음? 홍보마케팅 담당자들은 황당하다는 반

응 →저쪽은 메갈O들이 먹었구만. 너무 흔한손모양 이미지→ 뭔가

를 가리킬때는 엄지를 접는게 일반적이고 뭔가를 집을때는 검지뿐 아

니라나머지손가락도다쓰는게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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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페미니즘시각의귀인유형이커뮤니티댓글에서나타난양상

다음으로 GS25의 사과 발표 및담당자 징계에반발하며기업위기

를불러온페미니즘시각의책임귀인이각각남초커뮤니티와여초커뮤

니티의댓글에서나타나는양상을파악하여 <그림 3>에 정리했다. 그결

과, 페미니즘담론에서추론한 책임귀인의양상은남초커뮤니티와여초

커뮤니티에서모두외부귀인이높게나타났음을 발견했다. 여초커뮤니

티에서는 GS25 위기를 남성 주도의안티-페미니즘이 야기한 결과로 보

는 내러티브의 댓글이 주를 이루었는데(약 30.51%), 이 비율은 논란에

대해 미숙한 대처를 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댓글의 비율(약 8.04%)에

비해약3.8배높은수치였다. 또한, 남초커뮤니티에선이러한여성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황이 위기의 원인임을 강조하는 외부 귀인

의 댓글이 전체 댓글의 약 17.48%를 차지하고 있던 반면, 기업의 대처

를탓하는댓글비율은약4.4%에그친것이다. 이러한결과는페미니즘

주제의 담론에서 GS25의 위기는 기업이 자초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발생한 결과이며 젠더 갈등의 차원으로 발전했음을 제시한다. 페미니즘

시각의 책임귀인은 남초 커뮤니티보다 여초 커뮤니티의 댓글에서 많이

등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초 커뮤니티의외부귀인이내부귀인에

비해약 4배나더많은댓글에서언급되어여초커뮤니티와동일한양상

을보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여초커뮤니티를중심으로GS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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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원인이 안티-페미니즘에 있음을 역설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반발이남초커뮤니티에서현저하게일어났음을시사하기때문이다.

페미니즘 시각의 외부 귀인 내러티브가 여초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사례를살펴보고자해당주제가가장높은확률로할당된댓글을선정했

다. 이댓글의주요주제는 ‘남성중심의안티-페미니즘으로발생한논란’

으로 ‘한남’, ‘논란’, ‘모양’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GS25의

위기는남성들의근거없는허위논란에서발생한것이며페미니즘에대

한반감으로시작된위기라는내용이었다. 다음은이러한댓글들의실제

예시이다.

“어차피 불매할 돈이나 있냐??ㅋㅋㅋㅋㅋ 기업들도 뭘 그렇게 쪼

냐??ㅋㅋㅋ 그냥당당하게수정하지말고한남들니들눈이이상한거다

당당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음. 기업매출에 한남들 신경 안써도 된다

니깐.”

“아니 근데 남혐 논란으로 여기저기서 한남들 목소리 수용해주는거

존○짜증나네”

“시○ 프레이포 한녀 ㅋㅋㅋ 서양에선 저게 성기를 비하하는거라고

절대생각못할텐데.. 논란이라니.. 한남들스스로인증하는거임? 누워

서침뱉는수준이어마어마하네ㅋㅋㅋ”

반면, 남초커뮤니티에서페미니즘시각의외부귀인은남성들에의

한 여성혐오와 차별의 결과임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문제의 책임을 묻는

주제로서여초커뮤니티에서나타난안티-페미니즘으로의귀인에반발하

는 내용이었다. 다음은 해당 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댓글들의 예시는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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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애초에남성혐오에대한사과를한게어떻게여성혐오를하는

거임?페미들은진짜대○리가어떻게됐나”

“응 광기의 남혐사상은 페미니즘이야 우리들은 성평등을 요구합니

다. 페미니즘은광기와혐오와이기주의로가득찬잘못된이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국 남성을 저 정도로 혐오하는 페미○들보

면한국남자를불쌍하다고생각하지저런미친○들이랑붙어사냐면서

ㅋㅋㅋ 페미가한국남자를까면깔수록한국여자가국제적으로병○이

미지가되는거임그런간단한이치를모르니까페미하고있는거고”

이상의분석결과는GS25의위기사례에서나타난책임귀인이젠더

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 정체성에 따라 강화되며 갈등 양상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GS25의 위기를 촉발한 안티-페미니즘 담론이 남

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내부 귀인에 초점을 맞추고있어 GS25 기업에

대한책임추궁에집중했지만, 여초커뮤니티는이러한내부귀인에대한

비판보다는안티-페미니즘자체에대한근본적인반발에더큰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문제를해소하고자한GS25의 대응에반발해위기를격

화시킨 페미니즘 주제의 책임귀인 양상은 여초 커뮤니티와 남초 커뮤니

티 간의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안티-페미니즘과 페미니즘 간의 대립과

갈등이댓글에서형성된담론으로드러난것이다. 이는안티-페미니즘이

광고포스터로 인한 GS25의 위기를 촉발시킨 담론형성에 주로 관계한

반면, 페미니즘은GS25의사과와징계등의대처에대한반발로심화된

위기에 관련한맥락이 반영된결과다. 즉,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

티에서 나타난 담론은 GS25의 위기를 젠더 갈등의 차원으로 전이시킨

책임귀인의내러티브를제공하고있었고, 집단정체성에의해젠더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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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기업에 내재한 문제로

위기의원인을두고책임을묻는내부귀인이온라인커뮤니티에서상대

적으로적어져정작기업의책임성이논란으로부터사라지게된점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다. GS25의 위기가 젠더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해

남녀 대결과 갈등 양상으로 변모하며 책임귀인의 내러티브에서 기업을

향한목소리가사라지게됐다는점은함의하는바가크다.

6. 결론및논의

본 연구는 젠더 갈등으로 촉발된 GS25의 위기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

티이용자들이형성한성별정체성간의대결양상을살펴보기위해토픽

모델을적용하였다. 온라인커뮤니티내댓글에서도출한주제를안티-페

미니즘과 페미니즘 시각으로 구분하고 책임귀인의 틀에 맞춰 분석했다.

이를위해국내의대형온라인커뮤니티속댓글을수집해BTM으로주

제를추출하고, 귀인유형별로 정리하여커뮤니티의정체성에따른차이

를확인했다. 이를통해본연구가도출한결과및함의는다음과같다.

우선, GS25의 위기 국면 시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로부터 나타난

주제와 담론들은 젠더적 관점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안티-페미니즘담론에서나타난주제는 ‘손 모양이미지속남성혐

오상징에대한강한의심’, ‘페미니즘성향의 GS25 내부자및디자이너

비판’, ‘GS25 사과문 속 우연이라는키워드로 비롯된 불매운동’ 등이 확

인되었는데, 이를통해안티-페미니즘관련주제가불매운동과페미니즘

비난등으로이루어진것을발견했다. 반면페미니즘담론에서나타난주

제는 ‘허위논란을일으킨남성비판’, ‘남성 중심주의사회에대한논의’,

‘남초 커뮤니티의 불매운동 실효성 의심’ 등이었으며, 이는 여성들이

GS25의위기와관련해남성들의확대해석과허위논란에서비롯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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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여성혐오에주안점을두었음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젠더중립적특

성을가진주제로는 ‘손모양이미지와GS25의해명및사과문’, ‘불매운

동과GS25 및관련계열사매출간의연관성’ 등이발견되었다.

이렇게도출된주제들이실제온라인커뮤니티에서어떻게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성별로 분

류하였다(강보라외, 2018; 신정원 외, 2022; 이가현, 2022). 분석 결

과, 대체로안티-페미니즘에서도출된주제들은남초커뮤니티, 페미니즘

에서도출된주제들은여초커뮤니티의댓글에서더높은출현빈도를보

였다. 무엇보다남초커뮤니티에서 나타난주제는다양한분포를보였지

만여초커뮤니티의주제수는상대적으로적었다. 하지만여초커뮤니티

의소수주제들이댓글내에서매우높은발생빈도를보였기때문에여성

들의페미니즘담론을중심으로단결된양상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젠더 정체성이 집합적으로 발현되

고이것이주제적특성으로표출되며해당이슈를중심으로한젠더갈등

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온라인커뮤니티가가지고있는젠더편향

적인 정체성이 댓글을 통해 발현됨에 있어 공유된 내러티브가 작용하고

있기때문에(김수아·이예슬, 2017), 이러한내러티브가GS25의위기관

련댓글에서도젠더화된담론을구성하며경쟁적으로 표출된것이다. 그

리고커뮤니티댓글로반영되고강화되는집단정체성은젠더갈등의양

상을띄며상대성별에대한적의와혐오로까지발전되고있음을발견했

다. 결국, 젠더갈등과 연계된기업의 위기에서 커뮤니티의 젠더 내러티

브는이용자들간의정서적유대와집합적·성별적정체성을내포하며, 나

아가젠더담론과주제를형성함에있어편향을만들고이내혐오표현으

로발전되는양상을보인것이다.

또한본연구는 GS25의 위기에서 나타난젠더정체성에따른귀인

양상의 차이를 밝혀냈다. 도출된 귀인 관련 주제는 전체의 70.5%(중복

토픽제외)로GS25 위기에대한담론중해당위기의원인과책임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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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졌음이드러났다. 구체적으로안티-페미니즘관

련 내부 귀인의 주제(theme)는 ‘남성 비하적 일러스트를 사용한 GS25

기업 자체의 원인과 책임’이며 관련 키워드는 ‘우연’, ‘손 모양(손가락)’,

‘사과’, ‘번역’ 등이나타났다. 외부귀인으로는 ‘GS25의 논란은페미니즘

으로 인한 위기’라는 주제가 나타났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과 함께

GS25 위기에 대한 담론이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페미니즘 관련 담론에

서도출된내부귀인은 ‘남성커뮤니티의눈치를보는GS25 기업자체의

책임’으로 주요 키워드는 ‘문제’, ‘피드백’, ‘남자’ 등이 확인되었다. 외부

귀인은 ‘남성커뮤니티에서벌어진안티-페미니즘으로발생한논란’, 그리

고관련키워드는 ‘한남’, ‘논란’, ‘모양’ 등이나타났다.

이상과같이책임귀인의유형에맞춰정리한주제들이각온라인커

뮤니티의댓글에서어느정도로출현하는지확인한결과, 남초커뮤니티

는안티-페미니즘의귀인주제에서외부귀인보다내부귀인에집중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남초 커뮤니티가 GS25의 위기를

인식함에있어해당위기를기업자체에묻는양상을보여주며, GS25의

미흡한대응과정과남초커뮤니티의내부귀인이결합되어위기가더욱

심화되었음을알려준다. 특히귀인주제를정리했을때, 남초커뮤니티에

서 이러한 내부 귀인 내러티브가 구성된 이유는 GS25의 사과문과 해명

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페미니즘시각에서나타난귀인주제는남초커뮤니티와여

초커뮤니티모두외부귀인이내부귀인보다높게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페미니즘 시각에서 GS25 위기가 기업 차원에서

실재하기보다손모양이미지에대한남초커뮤니티의확대·과잉해석으

로 드러난 여성혐오의 발현으로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구조적으로 존재

하는차별로인식되고있음을시사한다. 또한상술하였듯여초커뮤니티

의 주제 수가 남초 커뮤니티의 비해 적은 수이지만 보다 높은 단결력을

보이기에, 안티-페미니즘에게위기의원인을찾는외부귀인으로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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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되었음을발견했다. 즉, 온라인커뮤니티는젠더지향성을떠나공통

적으로 GS25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젠더 갈등의 시각으로 귀인하고 있

었으나, 그 책임성을 기업내부와 외부중 어디에더높게귀인하는지에

따라사안에대한집합적인인식의차이가만들어짐을의미한다. 남초커

뮤니티는GS25 내부에귀인하여이를위기로인식하는반면, 여초커뮤

니티는 GS25의 논란을 안티-페미니즘에 귀인함으로써위기로서의 인식

에동의하지않는양상이었다는점이다.

결국, GS25의미흡한대응이위기를악화시킬수있었으나, 해당위

기가 남초커뮤니티와 여초커뮤니티의서로다른 귀인내러티브로 인해

젠더갈등으로전이되었다. 그로인해기업의책임성이어느정도희석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안티-페미니즘의 차원에서 불거

진기업의위기는사실내적귀인의성격을띠지않았다. 대신페미니즘이

라는 외부요인에귀인함으로써 젠더정체성에따른 커뮤니티 간의 갈등

양상이주를이룬것이다.

종합하자면본연구는GS25 관련댓글에서펼쳐진귀인내러티브의

젠더 편향적인 특성을 포착했다. 그 결과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서로의

성별에귀인하는과정을통해온라인커뮤니티간의대립과갈등이심화

되고있음을밝혀냈다. 또한본연구는온라인커뮤니티의댓글에서드러

나는집단정체성을귀인이론에따라분석함으로써젠더갈등을둘러싼

커뮤니티간의차이와대립을실증적으로포착했다. 그리고이를위해댓

글의주제를도출하고귀인양상을파악하는데단문을위한토픽모델링

도구로써 BTM을 활용하여 방법적 지평 확장에 기여했다. 나아가 젠더

갈등이만연한온라인커뮤니티환경에서이로인해점화되는조직의위

기를효과적으로타개하는방법을실무적차원에서제공하고자했다. 그

시작점은댓글에서드러나는책임귀인의양상을살피고커뮤니티의젠더

정체성에따른대결구도를파악하는시도가될수있다.

위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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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대형온라인커뮤니티댓글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기때문에댓글

내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GS25 위기에 대한대중의 의견이라고 해석

하기엔무리가있다는점이다. 그리고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선정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수가 매우 적으며 선험적으로도 젠더 정체성이 뚜렷

한성격을갖고있기에보다젠더중립적성향의온라인커뮤니티를포함

하여연구결과의타당성을높이는시도가요구된다. 무엇보다본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을 통해 나타난 젠더 편향성이 커뮤니티 구성원

들간의정체성협상을 통해형성된 결과인지, 아니면이미구축된집단

적정체성이반영된산물인것인지에대한실증적분석을시도하지못했

다. 물론, 본 연구는후자의 관점에서 온라인커뮤니티의 댓글은 구성원

들이공유하는집단정체성이반영된것으로이를통해커뮤니티는집단

적인식과태도를 (재)확인하고강화하게됨을주장했다. 그러나댓글을

통해 구성원들의 집합적 정체성이 조율되거나 절충될 가능성 역시 존재

하고이과정은댓글의상호관계를보다면밀히관찰하여파악할필요가

있다. 나아가온라인커뮤니티의댓글에서드러나는집단정체성의강화

와 대결 구도가 어떠한 언어적 기호로써 발현되고 발전해가는지를 종단

분석하여젠더갈등의양상이어떻게혐오표현을만들어내는가를포착하

는시도역시의미있는후속연구가되리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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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dentity conflicts of online

community users and the changes in topics and attribution in the

context of a corporate crisis with gender conflicts. To this end, we

focused on the case of GS25’s man-hating controversy in 2021 and

collected 13,319 comments to analyze the thematic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in male-oriented and female-oriented communities

using topic modeling. First, by capturing the thematic charac-

teristics of the comments and categorizing them into anti-feminist

and feminist topics in the context of gender conflict, we found that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male and female communities is

aligned with the gender bias of the discourse around the GS25 crisis.

In other words, the community‘s collective identity was reaffirmed

and reinforced through comments, creating an exclusionary

discourse with comments on issues of gender conflict. We also

inferred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and explored

how attributions played out in the community, finding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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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of holding companies accountable shifted to a narrative of

gender confrontation and hate. The differentiation of attribution in

gendered online communities transformed the corporate crisis into

a conflict based on group identity.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internal attribution of the cause of the crisis as a problem

internalized by the company was buried in a narrative of gender

conflict, and that the debate over responsibility for the GS25 has

relatively mu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companies to formulate crisis response strategies, and contribute to

the academic literature by analyzing how online collective identity

conflicts relate to responsibility attribution.

K EY W O R D S online community, corporate crisis, gender conflict,

responsibility attribution, biterm top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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